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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2009년 졸업
	원곡고등학교
	


교육이수
	교육명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기관

	클라우드 부트캠프
	2026년 5월 ~ 9월
	클라우드(AWS, NCP), Linux, Network 기초 및 Docker 기반 서비스 구축
	양주시 청년센터


경력사항
	기업명
	직책
	재직 기간
	주요 업무

	튼튼치과
	실장
	2011.11 ~ 2025.10
(13년)
	신입직원 약 10명 온보딩 및 직무 교육
업무 설계·운영 / 일 평균 환자 100명 상담 및 컴플레인 대응
보험청구·경정청구 관리 / 세무·회계 등 병원 운영 전반 총괄




자격증
	자격명
	취득 일자
	주관 기관

	NCP
	2026년
	NAVER Cloud Platform

	공인중개사
	2021년
	국토교통부

	운전면허 1종
	2010년
	한국도로교통공단

	무인멀티콥터 1종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SW 역량
	보유기술
	수준
	상세 내용

	Linux / Shell Script
	중상
	부트캠프 실습 서버를 리눅스 환경에서 직접 운영하며 Bash 스크립트 작성 및 오류 진단 경험.
리눅스 마스터 2급 취득 → 수강생에게 기본 서버 환경을 설명·안내할 수 있는 수준

	Docker / Docker Compose
	중상
	YOURLS 링크 단축 서비스, 3-tier 보안 실습 랩 등 다중 컨테이너 서비스를 직접 설계·배포.
컨테이너 충돌, 포트 문제 등 트러블슈팅 경험 다수 → 실습 환경 세팅 및 학습자 오류 대응 가능

	Python (Flask, FastAPI)
	중
	팀 협업 플랫폼 프로젝트에서 로그인/인증, 개인 할 일, 자료실 API 백엔드 개발 담당.
기초 프로그래밍 개념을 실사례로 풀어 설명 가능

	SQL / MariaDB
	중
	ERD 설계, DDL/DML 작성, 정규화 기반 스키마 구성 경험.
프로그래밍기능사 취득 → 수강생에게 DB 기본 개념과 쿼리 원리를 설명 가능한 수준

	네트워크 기초
(DNS, 방화벽)
	중
	내부 DNS를 활용한 서비스 접속 환경 구성 및 트러블슈팅.
네트워크 관리사 2급 → OSI 계층, IP/포트 개념을 강의 맥락에서 설명 가능


프로젝트 경험 ①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오합지졸.IO

	기간 / 참여 인원
	26.6 ~ 26.7 / 4명

	개요
	5인 이하 소규모 팀에 최적화한 IT 특화 협업 플랫폼 구축

	기술 환경
	Python 3.12, FastAPI, SQLAlchemy 2.0

	담당 역할
	백엔드(로그인/인증, 개인 할 일, 자료실) 개발 및 팀 발표

	주요 기능 및 구현 과정
	로그인 인증, 개인 작업 리스트, 자료실 기능을 FastAPI 기반으로 설계·구현.
ERD 설계부터 API 명세까지 팀원들이 병렬로 개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성과 및 배운 점
	개발 착수 전 설계·기획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한 결과, 프론트·백엔드·서버 파트가 큰 충돌 없이 하나의 팀으로 완성도 있게 개발됨.
설계 단계의 합의가 이후 개발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배움.

	참고 링크
	github.com/pop2875/ohapnew


프로젝트 경험 ②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link-shortener

	기간 / 참여 인원
	26.8.3 ~ 8.15 / 2명

	개요
	오픈소스 URL 단축기(YOURLS)를 활용한 수업용 링크 단축 서비스 구축

	기술 환경
	Docker Compose, MySQL, Nginx, Linux

	담당 역할
	서버 아키텍처 설계 및 Docker 기반 배포 총괄

	주요 기능 및 구현 과정
	매일 바뀌는 Zoom 링크를 짧은 주소로 안내하기 위해 YOURLS를 Docker Compose로 구축하고 내부 DNS로 접속 주소를 단순화

	성과 및 배운 점
	수업 시작 전 링크 공유 시간을 기존 대비 5분 단축, 수강생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

	참고 링크
	github.com/pop2875/class-link-shortener-new-




지원동기 - 흔들리는 동기의 마음을 돌리다
 부트캠프 기간 중 프로젝트를 같이하던 팀 동기가 부트캠프 전체를 중도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본인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던 동기의 하차 의사 전달은 팀에게도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먼저 다가가 점심시간에 대화를 청했습니다. “기여할 역량이 없어 팀에 폐가 되는거 같다.”하였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려 하기보다, 이곳에 있는 이유를 함께 다시 짚고 싶었습니다. 부트캠프의 존재 이유는 꼭 클라우드 취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전 느끼고 있었고 그렇다는 걸 동기에게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 마땅히 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다음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계속해서 해보겠다 하였고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서버 구축과 관리라는 팀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맡아 훌륭히 해냈습니다. 저는 백엔드와 발표를 맡아 그 동기가 자신의 몫을 온전히 해내도록 뒤에서 받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흔들리던 한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찾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곁에서 돕는 일 - 저는 그때,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팀즈가 지향하는 ‘당신의 커리어 가치를 찾는 것을 돕는다’는 메세지는 제게 이미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뉴팀즈에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유니크한 커리어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장과정 - 3개월의 연습, 1년 후의 대상 -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결과
 제 끈기는 초등학교 4학년, 단소를 배우던 순간 형성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 이 좌우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단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나무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 신기하여 시작하게 되었으나 겨우 소리만 낼 수 있는 실력에 친구들과의 격차를 느끼며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방학 때 우연히 접한 국악공연에서 단소의 아름다운 음색에 매료되어 ‘나도 저렇게 불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당시 가장 좋아했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 경상남도 개천예술제 행사에서 단소 부문 대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흥미를 잃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3개월이,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저의 태도로 남아있습니다. 이 끈기는 청년들이 자신의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 기획은 원인에서, 운영은 시스템에서
 저의 성격의 장점은 ‘문제해결력’입니다. 전 직장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원장님이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월 3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니 대부분은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후관리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컴플레인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매일 방문하는 약 100명의 환자 한분 한분에게 업무시작 전과 종료 후 하루 두번 전화를 돌려 불편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 월 30건이던 컴플레인이 5건으로 줄었습니다.
 저의 단점은 ‘효율보다 노력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컴플레인 예방 프로세스를 만들 때도, 분담보다는 제가 직접 100명의 환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었고 이후 혼자 해내는 것 보다 반복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진행한 URL단축기 프로젝트에서 그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반복적인 링크 관리 작업을 Docker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수업 준비 시간을 5분 단축시켰고, 사람이 매번 손으로 처리하던 일을 시스템이 대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가는 박형주
 입사 후, 제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장 필요한 교육은 뭘까?
 13년간 사람을 직접 상대해온 현장 감각과, 최근 익힌 데이터·자동화 기술을 더해 이 답에 조금씩 다가가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직접 마주하는 상담과 면담에서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고, 그렇게 발견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음 교육 기획에 반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쌓이 현장의 답들이, 뉴팀즈가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계속 기획해나가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이 팀에 스며들 수 있을까?
 부트캠프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좋은 결과는 결국 팀 협동심에서 나온다는 걸 느꼇습니다. 저는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뉴팀즈에서도 매일 아침 크게 건네는 “좋은 아침입니다” 한마디부터 시작해, 실력보다 먼저 스며드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박형주 · 입사지원서
